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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문어 통발용 정어리 미끼의 유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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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uring effect of the sardine bait for octopus pot in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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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luring effect of the sardine bait, which is used to catch octopus with pot, as the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bait for octopus pot. The soaking time for bait was divided into “5 days or less” 
and “11 days or longer” The number of times octopus entered the pot with bait and the empty pot was investigated under 
dark adaptation and light adaptation processes and the distribution of tank section was investigated under light adaptation 
process. The case of “11 days or longer” sardine soaking time showed higher rate of distribution in the section of pot 
with bait compared to the case of “5 days or less” In the case of “5 days or less” soaking time, the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the pot with bait was similar to that it entered the pot without it even during dark adaptation and 
light adaptation. However, in the case of “11 days or longer”, the octopus entered the pot with bait more quickly than 
the pot without bait and more frequently during dark adaptation hours. There were cases where the octopus did not enter 
any pot. In the case of “5 days or less”, with less decomposition of baits, the octopus entered the empty pot more during 
light adaptation process, and it appeared that the pot was used as a hideout. 

Keywords : Octopus pot, Sardine bait, Luring effect, Soaking time, Light and dark adaptations

서 론

통발 어업은 어구ㆍ어법적으로 조업이 단순하고 활

어를 어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층 끌어구ㆍ저층 

연승 등과 같은 조업이 불가능한 해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기에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업종으로서 연근해어업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Inoue, 1985; An and Park, 2005; 

Chang et al., 2008). 통발 어구의 어획 효율은 통발의 

구조나 어장학적 요소 및 사용하는 미끼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그중에서도 미끼의 요인은 통발 어업의 성

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Chang et al., 2007). 
문어는 대단히 재주가 많고 임기응변적인 포식자이며

(Fiorito and Gherardi, 1999), 갑각류를 보고 공격하기 

위한 예리한 시각을 사용하는 시력 포식자(M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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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임과 동시에 촉각에 의한 색이활동(Mather, 1991; 
Ambrose, 1984)을 한다(An and Arimoto, 2007). 또한 물

체의 시간적 변화를 보는 능력이 야행성 동물과 주행성 

동물과 비슷한 망막특성을 갖고 있다(Hamasaki, 1968). 
그러나 문어의 후각에 관한 연구는 후각기관(Emery, 
1976; Poles et al., 2016), 번식에서의 후각 역할(Poles et 
al., 2015) 등의 생리학과 형태학적 측면에서 보고되어 

있지만 통발어업의 미끼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문어 통발에 관한 연구로 국내에서는 스프링 통발과 

고리테 통발의 어획 성능(Lee, 2002), 강릉시 연안 통발

의 어획량과 어구유실(An and Park, 2005), 그물코 크기

가 다른 통발과 탈출 장치를 부착한 통발의 어획 효율 

비교(Shin et al., 2008) 등이 있지만, 미끼와 관련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천연미끼를 사용하

는 다양한 어구의 침지시간은 짧지만 통발의 경우는 비

교적 길다. 문어 통발에 사용되는 미끼는 대부분 천연미

끼를 사용하는데, 천연미끼는 침지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패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끼용 어획 자원도 감소하

여(Yatsu, 2019), 어업경비 중 미끼 비용이 증가하는 가

운데 자원남획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체미끼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어 통발용 대체미끼를 개발하기 위

한 기초연구로서, 문어 통발 어업에 사용 중인 정어리 

미끼의 유인 효과를 실험어의 암순응과 명순응 상태에

서 미끼 통발과 빈 통발에 들어간 횟수와 명순응 과정에

서의 구간분포를 실험실에서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수조실험은 2018년 11월 17일~12월 4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소재 강원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행하였다. 실
험어는 대문어 Paroctopus dofleini이며, 주문진항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성장에 따른 섭이 행동 반응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체중이 무거운 비슷한 크기의 

문어를 구매해서 보조 수조에 3일 이상 적응시킨 후 실

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시간과 관련하여 Mather (1988)
는 문어의 색이 활동 비율이 낮 시간에 약 24%이고,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08:00~10:00라고 하였다. 
Forsythe and Hanlon (1997)는 색이 활동이 보통 이른 

아침과 오후 늦게 한 번씩 행하고, 낮 시간에 28%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색이 활동 시간대를 참조하

고 실험 여건을 고려해서 주로 09~12시경에 실험하였다. 

실험수조로서 대형 콘크리트 원형 수조( φ 5,000× 

H1,250 mm)와 보조 수조( φ 5,000×H1,250 mm)로 구

성하였는데, 실험수조는 미끼에 대한 문어의 행동 반응

을 조사하는데 이용하였고(Fig. 1), 보조 수조는 실험어

의 보관용으로 이용하였다. 실험수조의 바닥에는 A-H
의 8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중앙을 0구간(L640×W640 
mm)으로 하였다. 0구간에는 수위조절용 PVC 원통이 

있고 그 주위에 실험어의 순응을 위해서 원통형 적응망

( φ 620×H1,220 mm)을 설치하였다. 수조의 수심은 

유수식 수질관리로 1 m를 유지하고 실험 중에는 지수

식으로 하였다. 
한편, 실험어의 암순응을 위해 수조 주위에 사각형 

암막을 설치하고 실험어의 행동관찰을 위해 전구(삼파

장 적색등 11w, 오스람)을 4개의 암막 설치대에 장착하

였다. 실험어가 보조수조에 있을 때에도 실험실은 약간 

어두운 상태였으며, 실험(명순응)시의 수조 밝기는 직사

각형 실험 통발(L850×W460×H500 mm)의 상부인 수심 

50 cm에서 수중 조도계(Minolta T-10, Japan)로 측정하

였는데, 정어리 미끼 통발(A 구간)인 경우 3.67 lx, 빈 

통발(D 구간)인 경우 3.04 lx였다. 
미끼의 유인 효과에 관한 실험으로, 정어리 미끼에 

대한 문어의 행동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수조 A 
구간에 정어리 미끼 통발(이하 미끼 통발), 반대쪽인 E 
구간에 빈 통발을 설치하였다. 미끼 통발 내에는 나일론 

망에 넣어져 있는 냉동 정어리 2마리(180~200 g)가 매달

려 있다. 침지일수 1~5일간의 경우는 하루 2회씩 실험하

고 일별로 2회 반복하여 총 20회 행하였다. 침지일수 

11~15일간의 경우는 하루 2회씩 실험하고 침지일수 

1~5일간의 경우와 비교하여 실험어의 행동반응이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1일과 12일만 2회 반복하여 

총 14회 행하였다. 침지 11일째 된 미끼는 부패하여 악

취가 심하였다. 실험순서는 먼저 실험수조의 해수와 산

소공급을 중단하고 보조 수조로부터 문어 1마리를 실험

수조의 중앙에 설치한 적응망에 넣고 30분간 암순응시

킨 후, 다시 적응망을 제거한 후 10분간 암순응시킨다. 
그리고 명순응 과정으로 전등을 켠 직후에 구간별 문어

의 행동을 30초 간격으로 24분간 조사하였다. 하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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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째 실험의 실험시간 이후에도 실험어가 통발에 들

어가지 않을 때는 다음 날 첫 실험 전에 입롱(入籠) 
여부를 조사하였다. 실험종료 후에는 실험어를 관리용 

번호표가 붙어 있는 보관용 양파망에 넣고 디지털 휴대

용 저울(EBalamce, China)로 체중을 측정하고 보조 수

조에 넣었다. 그리고 실험수조는 전등을 소등한 상태에

서 해수와 산소 공급을 재개하였다. 각 실험어는 실험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1~2회만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
끼의 유인 효과는 미끼 통발과 빈 통발에 대한 구간분

포, 입롱 시간, 침지일수에 따른 통발에 들어간 횟수로 

평가하였다.
한편, 정어리 침지일수 1~5일에 대한 미끼 통발의 유

인 효과실험의 경우, 평균 수온은 15.3℃ (14.5~16.0℃)
였으며, 실험어의 전장은 128∼203 mm, 평균 체중은 

2,367.3 g (1,360~4,165 g)이었다. 한편, 침지일수 11~15
일에 대한 미끼 통발의 유인 효과실험의 경우, 평균 수온

은 14.0℃ (13.3~14.8℃)였으며, 실험어의 전장은 

128~203 mm, 실험어의 평균 체중은 2,375 g (1,625~ 
3,540 g)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for 
win 24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 및 ANOVA 분석(일
원 분산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

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p<0.05, p<0.01, p<0.001에서 검

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정어리 침지일수 1~5일

구간분포   

정어리 침지시간 5일 이하인 경우에 대한 실험어의 

구간분포는 Fig. 2와 같다. 실험어는 미끼 통발(A) 구간

보다 빈 통발(E) 구간과 적응구간인 0 구간에 많이 분포

하였다. 0 구간의 경우는 실험어가 수위조절용 PVC 원
통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침지시

간 5일 이하인 경우는 대체로 미끼의 유인 효과가 작았

고 통계적으로도 통발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1.047, p> 0.05). 

Fig. 2. Distribution rate of the octopus in each section of the tank.
Adaption section: 0, Pot with sardine bait: A, Empty pot: E.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water tank. 
Section: A-H,  Sardine bait pot: A, Empty po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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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에 들어간 횟수

실험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어가 통발에 들어간 횟수

는 Fig. 3과 같다. 총 20회 실험 중 실험어가 통발에 들어

간 횟수는 실험 시작 전 암순응 상태(0분)에서 미끼 통발

과 빈 통발에 들어간 횟수가 각 3회씩으로 같았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미끼 통발과 빈 통발에 들어간 경우도 

2~6분에 2회씩, 10~14분과 22~24분에 각 1회씩으로 비

슷하였다. 실험시간 24분 이후에는 빈 통발과 수조 내에 

있는 경우가 3회씩 있었다. 따라서 실험어는 미끼 통발

에 들어간 경우보다 빈 통발이나 수조 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적으로도 통발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201, p> 0.05). 

미끼 침지일수별 통발에 들어간 횟수

침지일수에 따른 실험어가 통발에 들어간 횟수는 Fig. 
4와 같다. 실험 시작 전인 암순응 상태에서 미끼 통발에 

들어간 경우는 1일째와 5일째에 각 1회, 2일째는 2회 있었

다. 실험 시작 후 미끼 통발에 들어간 경우는 1일째 4∼5분
경에 2회, 3일째 12.5분과 5일째 22.4분에 각 1회 있었다.  
   빈 통발에 실험어가 들어간 경우는 암순응 상태에서 

침지일수 4일째에 2회, 5일째에 1회가 있었고 실험시간

의 경과에 따라 1일째 2.5분과 3일째 3.5분, 5일째 11분
에 각 1회 있었다. 

한편, 어느 통발에도 들어가지 않고 수조 내에 있는 경

우는 매일 있었고 3일째는 2회 있었다. 통계적으로도 통발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677, p> 0.05). 

이상으로부터 정어리 5일 이하 침지일수의 경우는 실

험어가 미끼 통발을 선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미끼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어리 침지일수 11~15일

구간분포   

정어리 침지시간이 11~15일인 경우에 대한 실험어의 

Fig. 3.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with bait, empty
po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Fig. 4.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with bait, empty
po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of experiment 
and soaking days of b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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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분포는 Fig. 5와 같다. 구간분포는 미끼 통발이 있는 

A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빈 통발이 있는 E 
구간이었다. 그리고 침지일수 5일 이하인 경우보다 미끼 

통발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고, 실험이 시작되었음에도 

적응구간인 0구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

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도 두 통발 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2.398, p<0.05).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에 들어간 횟수

실험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어가 통발에 들어간 횟수

는 Fig. 6과 같다. 실험어는 대부분 24분 이내에 정어리 

통발 또는 빈 통발에 들어가는데, 총 14회 실험 중 실험 

시작 전인 암순응 상태에서 미끼 통발에 들어간 경우가 

8회(57%)로 가장 많았다. 시간 경과에 따라 미끼 통발에 

들어간 경우로 8∼10분 사이에 1회, 실험종료 후 다음 

날에 들어간 경우도 1회 있었다.
빈 통발에 들어간 경우는 실험 시작 2∼4분에 1회 

있었고, 실험시간 24분 동안 어느 통발에도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3회 있었다. 따라서 실험어는 미끼 통발에 

Fig. 6.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with bait, empty
po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Fig. 7.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with bait, empty
po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of experiment
and soaking days of bait.

Fig. 5. Distribution rate of the octopus in each section of the tank.
Adaption section: 0, Pot with sardine bait: A, Empty po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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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경우가 빈 통발이나 수조 내 있는 경우보다 많았

지만, 통계적으로는 통발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5). 

미끼 침지일수별 통발에 들어간 횟수  

침지일수에 따른 실험어가 통발에 들어간 횟수는 Fig. 
7과 같다. 실험 시작 전 암순응 상태에서 미끼 통발에 

들어간 경우는 11일째에 4회, 12일째와 14일째에 각 1회 

있었다. 11일째에는 실험 시작 8.5분에 미끼 통발에 들

어갔다. 
빈 통발에 들어간 경우는 12일째 1회가 있었고 15일

째 5.5분에 들어간 경우도 1회 있었다. 
한편, 실험시간 동안 통발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12

일째와 14일째, 15일째에 각 1회 있었고 13일째에는 2회 

있었다. 따라서 실험어는 미끼 통발에 들어간 경우가 빈 

통발이나 수조내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통계적으로는 

실험 시작 전 암순응 상태의 미끼 통발과 빈 통발에 들어

간 경우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0.05). 

고 찰

정어리는 붕장어, 볼락, 노래미 등의 어류 및 갈색띠

매물고둥, 물레고둥, 북쪽분홍새우 등을 어획하는 통발 

어업에서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NIFS, 1997). 또한, 문
어 통발에도 주로 정어리를 사용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명태, 게, 조개, 고등어 등 다양한 미끼를 사용한다

(Takeuchi, 1981). 이는 정어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고 구매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

만 수산자원의 감소와 함께 정어리의 어획량도 감소하

게 될 것이고(Yatsu, 2019) 정어리 미끼의 장점이 낮아

지면 다른 미끼의 사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발에 대한 문어의 행동 패턴은 가) 순간적으로 통발

을 향하여 온몸(8개의 팔)으로 미끼를 잡는 경우(돌진), 
나) 통발을 향하여 천천히 다가가서 팔로써 통발 내의 

미끼를 먼저 잡는 경우(접근), 다) 통발 미끼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경우(체류), 라) 통발과 관계없이 수조 안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이리저리 다니는 경우(이동)로 분류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Forsythe and Hanlon (1997)
가 미끼에 대한 문어 행동을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문어 통발에 미끼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정어리를 나일론 망에 넣거나 플라스틱 망에 넣는다. 

LØkkeborg (1991)는 어류를 대상으로 한 주낙 어업에서 

미끼를 나일론 망에 넣은 경우와 넣지 않는 경우의 어획 

마릿수를 조사하였는데, 대구와 해덕의 경우 나일론 망

의 효과는 미미하였다고 하였다. 통발의 경우는 수심이 

비교적 깊은 빛이 거의 없는 해저에 설치하는 반면에 

주낙은 미끼의 형태적 시각의 영향이 미치는 수심에 설

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어 통발의 경우에 

망의 어획효과 여부는 보고된 바 없으므로 앞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미끼의 침지시간과 관련된 연구에서 LØkkeborg 

(1990)는 대구 연승용 고등어 미끼와 새우추출물로 만

든 인공미끼의 침지시간을 24시간 동안 흐르는 해수에

서 화학물질의 유출량을 조사한 결과, 1.5시간 이내에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Youm (1998)은 통발용 

인공미끼와 천연미끼의 유인물질의 유출량 비교에서 침

지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1.5시간 이내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Chang et al. (2007)은 

꽂게 통발용 고등어, 정어리와 멸치 미끼의 침지시간을 

9시간으로 하여 입롱율을 조사한 결과, 약 5시간이 효과

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바닷가재 통발의 문어어획량은 

침지시간 4일간 조사한 결과, 24시간 이내에서 가장 많

이 어획되었다는 보고도 있다(Groeneveld et al., 2006). 
위와 같이 미끼의 유인효과는 대부분 1일 이내로 보고되

고 있지만, 강원도 연안 소형어선에서 사용하는 실린더

형 문어 통발의 경우의 침지시간은 2∼3일이고(An and 
Park, 2005), 대형선박에서 사용하는 사각형 통발인 경

우는 침지시간 5일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어 통

발이 상대적으로 타 어종 어구보다 침지일수가 긴 이유

로서 미끼를 원형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문어의 생존 

기간이 긴 점, 탈출하기가 어려운 어구인 점, 문어를 유

인하기 위한 미끼가 가재, 게, 새우 등을 먼저 유인하여 

이들의 먹이연쇄 역할로 인하여 문어가 통발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점, 통발 자체가 은신처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비록 실험어의 

비싼 가격과 실험 여건상 짧은 기간으로 실험횟수의 미

흡한 점이 있지만, 정어리의 침지시간 5일 이하인 경우

보다 11일 이상의 경우가 미끼 통발에 빨리 들어가는 

등, 유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5, 6). 이와 

같은 현상은 미끼의 부패로 인한 냄새작용이 크게 미쳤

다고 판단된다. 실험시간 중에 통발에 들어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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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 더 큰 영향을 미친 행동 반응이라 할 수 있지만, 
실험 시작 전인 암순응 상태에서 미끼 통발에 들어간 

경우는 후각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심 100 
m 이상 깊은 곳에 설치하는 문어 통발의 어획은 후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문어는 코와 같은 후각기관

은 없지만, 쌍을 이룬 후각 기관이 머리양 측면의 피지층

에 숨겨져 있고(Poles et al., 2016), 또는 몸 전체의 미각 

수용기를 통하여 미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속의 분자를 

멀리에서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Claybourne, 2004). 
그래서 문어는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으로도 미끼를 찾

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며, 미끼 어류의 근육이 

단단하여 부패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유인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동일수조 

공간 내에 미끼를 넣은 통발로부터 흘러나오는 미끼의 

냄새가 반대편 미끼를 넣지 않는 통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험수조가 크고(직경 5 
m) 실험시간 이외에는 유수식으로 수질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수조 내 미끼 냄새의 포화 상태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끼 냄새가 상대적으로 심한 시기인 

침지일수 11-15일의 빈 통발의 입롱 횟수(Fig. 5, 7)가 

침지일수 1-5일의 경우(Fig. 2, 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

나, 빈 통발에 미치는 미끼 냄새의 영향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끼의 부패가 적은 5일 이하인 경우에 실험어

의 명순응 과정에서 빈 통발에 들어간 횟수가 많았다

(Fig. 3). 이것은 통발이 은신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

며, 미끼 없는 통발어업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Sano 
et al., 2017). 따라서 정어리 미끼가 문어 통발에 아주 

우수한 유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정어

리와 유사한 유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저렴하고 취급

에 용이한 친환경 대체미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업 현장에서의 조류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미끼

에 의한 유인 효과의 지속시간은 더 짧아질 것으로 추정

되며 현장실험을 통한 검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문어 통발용 대체미끼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서, 문어 통발 어업에 사용 중인 정어리 미끼의 유인 

효과를 침지시간 5일 이하와 11일 이상인 경우에 대하

여 실험어의 미끼 통발과 빈 통발에 들어간 횟수는 암순

응 상태 및 명순응 과정에서, 구간분포는 명순응 과정에

서 조사하였다. 
정어리 침지시간 5일 이하보다 11일 이상의 경우가 

미끼 통발의 구간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았다. 침지시간 

5일 이하인 경우는 암순응 시간이나 명순응 시간에도 

미끼 통발과 빈 통발에 들어간 횟수는 비슷했으나 침지

시간 11일 이상의 경우에는 빈 통발보다 미끼 통발에 

들어가는 시간이 빠르고 암순응 시간에 훨씬 많이 들어

갔다. 물론 어느 통발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심이 깊은 암흑상태에서의 통발 

어획은 시각보다 후각에 의한 유인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어의 미끼 통발과 빈 통발에 들어간 횟수는 

침지일수별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미끼의 

부패가 적은 5일 이하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명순응 과정

에서 통발에 들어간 횟수가 많았는데, 침지시간이 짧을

수록 미끼에 대한 형태시각이 어획에 미치는 영향이 있

을 수 있고 통발이 은신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근육이 단단한 어류를 미끼로 사용하면 

부패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인 효과는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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